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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남부전선 내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    

신광철┃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목 차 1. 서론

2. 호로고루 연구 略史

3.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고루’

4. 맺음말

초 록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의 최후방이자 고구려 멸망기까

지 고구려의 內地로 남은 곳이다. 이에 남부전선 내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며, 오히려 서부전선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해

당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확보, 병력 운용

과 영토 방어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였다.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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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하천을 따라 20개소에 달하는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성곽과 보루가 유기

적으로 연계하여 현대 국경과 유사한 ‘線’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호로고루는 지안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

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

된 곳으로서 이를 통해 군사·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重鎭으로 기

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형상 渡河에 제한적인 임진강에

있어 하류 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탄을

監制할 수 있기에 호로고루의 지정학적 위상은 임진강 유역에서 단

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교통로를 통해 남하한 고구려군은 이내 한반

도 중부 이남 각지에서 활발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호로탄 일대를 감제하는 호로고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 멸망기까지 호로고루의 위상은 단순히 임진강

유역의 성 1개소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남쪽 국경의 關門,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로서 고구려군의 威力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

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고구려, 남부전선, 임진강, 호로탄, 호로하, 호로고루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5, 게재확정일 :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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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 분지와 한강 이북 사이의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

적 등이 골고루 확인되고 있지만, 임진강 유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지 않다. 추가 자료가 나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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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조사 略史

-        

  1996     

2     .2)    

2)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

지역�, 1999;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査報告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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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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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2010ĉ2012   

2 9), 2017   2    1   

Ā  .10) 6     

 2020      11), 2022

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경기도

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4)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京畿道 漣川郡篇-｣, �문화재� 25, 199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2000.

5)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Ⅱ(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

고서�, 2004;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8)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경기도·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지구�, 2010;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9)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10)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11) 中部考古學硏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坡州市·中部

考古學硏究所, �坡州 德津山城 Ⅱ: 1∼5次 學術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18;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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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2) (재)수도문물연구원,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13) �東國輿地志� 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湍水: 又名湍江 … 又過鳳凰巖, 至烏

島城, 與漢水會, 西入于海. … 瓠蘆灘: 在府東三十里, 卽湍水灘. 新羅文武王時, 

唐劉仁軌率兵, 絶瓠蘆河, 攻新羅七重城, 卽此灘. … 瓠蘆古壘: 在府東三十二里，

瓠蘆灘上. 其東卽積城縣界. 有二壘隔江相對, 因石壁爲固. 相傳三國時屯戍處.”

14) �記言別集� 卷15, 記行 戊戌舟行記, “至臨津灘下, 爲淸江遇. 順風擧帆, 自臨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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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江岸始有石壁, 往往有深樹茂林. … 日晩擧帆, 上瓠蘆灘, 此瓠蘆河也. 其上六

溪, 又有古壘. 前灘極險, 沙彌川入於此. 上流有古城, 隔江相對, 因石壁爲固. 江

上父老相傳, 古萬戶壘云, 此未可知. 麗時數被兵於契丹, 此戰場也. 至今有古迹如

此耶, 其上重城, 今積城縣. 亦曰此新羅, 句麗兩國之境云.”

15) �記言� 卷27下, 山川(上), “瓠蘆河, 在下流鸕鶿巖下. 有古壘, 因江壁爲固. 其灘曰

瓠蘆灘. 其南涉江, 古七重城銅浦, 在瓠蘆灘上.”

16) �東國輿地志� 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德津山城: 在府西■里. 城跨斷山, 俯

壓湍水. 石築, 周不知步數. 舊廢, 光海時, 府使李曙修築. 今復廢圮.”

17) �江漢集� 卷13, 神道碑 唐故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新羅國上將軍金公神

道碑銘, “高句麗陰遣精兵伏瓢河, 伺公渡岸.”

�海東繹史 續集� 卷14, 地理考14 新羅, “舊唐書列傳: 上元二年, 新羅文武王十五

年, 劉仁軌率兵, 徑渡瓠濾河. 破新羅北方大鎭, 七重城.”

18) �輿圖備志� 卷4, 京畿道 積城縣, “古城: 治西二里, 卽七重城, 今呼重城縣. 治古

在山城之南, 石築, 周二千二百五十六尺. 有一井, 深不可測. 峨眉城: 治東北十八

里,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六溪城: 治西七里. 土築, 周七千六百九十二尺. 

與長湍瓠蘆古壘相對. 水鐵城: 治東十里, 與楊州水鐵城相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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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大東地志� 卷3, 京畿道 積城, “古城: 南二里, 一云吐呑城, 今稱重城. 周二千二百

五十六尺, 井一, 深不可測. 峨眉城: 東北十八里, 周一千九百三十七尺. 六溪城: 西

七里, 周七千六百九十二尺, 與長湍瓢蘆灘古壘隔江相對. 水鐵城: 東二十里, 與楊

州水鐵城相對.

20)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略報｣, �佛敎美術� 7, 1983, 22쪽.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吐呑古城으로 적혀 있는데, 홍재선은 토탄이 말 그대로 

‘토하고 삼키다’, 즉, ‘뺏기고 빼앗는’ 삼국시대 이래 격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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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6, 163∼166쪽.

2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長湍郡)�, 1942, 58쪽.

2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223쪽.

2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270∼273쪽.

25) 김성범, 앞의 논문, 1992, 234쪽.

2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78∼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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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1999, 51∼152쪽.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3, 313∼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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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

2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297∼304쪽.

3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25∼485쪽.

31)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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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12  

  174    ,  1ĉ2   

  2006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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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  3  

 >   .33)

         

,         

  .34)

나. 학술연구 略史

        

    .   

  23    (  3ᴊ )  9

,    .35) ,   

    60     (

32)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3)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4)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일환으로 호로고루 일대에 

대단위 해바라기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

월에는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로고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삼족오 

석상을 제작·설치하는가 하면 그해 9월에는 2002년 민화협이 추진했던 남북사회

문화협력사업의 결과물인 광개토왕비 모형을 기증받아 호로고루 인근에 세웠다.

35)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b.



әԂἌ ᵉₐ ♠ ᵒ ° Ἓәἶ± ◄Ӧ | 117

)         

      .

, , ,  3    

       6  

  5     .36)   

  , , , ,  

        

    .

       

         

   . 2007   

 <2006  Ā   > , 

2008  Ā   <2008  

   >   2017   

 < ( )  ( )  ( )>, 2018

    <

,   >, 2021    <

    >   

       

  .

  2005   <   >  

       

,     2012  

< ,  >     

     .   

,       

36)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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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硏究� 8, 1999.

38)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硏究� 12, 2001.

39)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40)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41)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硏究� 36, 2010.

42)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a.

43)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44)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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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軍史� 83, 2012.

45)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207∼208쪽.

46) 백종오, ｢臨津江ㆍ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47)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48)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象徵的 意味｣, �韓國

考古學報� 79, 2011, 160∼162쪽.

49)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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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硏究�

62, 2018.

51) 안성현·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

탐구� 32, 2019, 480∼481쪽. 최근 고구려 관방유적의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

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선후 관계에 있다고 본 연구가 나왔다. 논자는 토성의 외

곽을 제거한 뒤 석벽을 덧댄 다수의 사례를 토대로 고구려 성곽 역시 동일한 축

조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227∼

228쪽.

53)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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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

      4   

      54), 

      

. , 4        

    ,    

54) 책계왕 원년(286),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기사를 보면 3세기 후반까지는 양국 

사이에 ‘대방’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314년까지 

대방군이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대비해 아차성과 사성

을 수리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에게 있어 완충지대를 극복하고 한강 

유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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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2  

       

      .  

    (417)   

      .55)

55) 마립간기 신라·고구려 관계에 대해 다음 논고들을 참고하기 바란다(신형식, ｢중원

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405쪽;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

發表會論文集� 15, 1994;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조한정, ｢박제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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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50∼51쪽).

56)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徐榮一,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15쪽.

57)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535∼545쪽.



124 |軍史 第129號(2023. 12.)

*  : Ӱ ,｢Ӫ  ӖὛ  ⁴ ӛԄἎ  ԅҏ Ỳ Ԅ｣,   

, 2022b, 353/390/483/536

<֜Ὡ 2> ᵋₒ ♥ ‹  Ө  ᾩ ḽ

       <  

1>  .       

     ,    

        

    .58)

58)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

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고고 자료뿐만 아니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에

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고구려 지명 역시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장기간 점유했

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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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67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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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Ґ ֧ȁ › ӛԄἎ Ӫἐ ӛӛ ἲ Ỡ

나. 임진강 유역 교통로의 성격

      .   

      , 

      .

 3   � � ｢ ｣   

      10   

  20   .  4    

       

   390     Ċ ( ) ċ, 

 3 (39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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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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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Ԅₔ ᾦ

қ

(Aԓ )

1 Ụ ⁭Ἰ 2 Ḡ □Ɫ 3 ṇ ὥ⁭Ἰ 4 ṖἸ⁹⁭Ἰ 5 ῨⱢ

6 ἝӛἸ 7 Ӗ Ɫ 8 Ɫ 9 Ӱṇὥ⁭Ἰ 10 Ῠὥ⁭Ἰ

11 ḑ Ɫ 12 ῨⱢ 13 қ♆ὥ⁭Ἰ 14 ӛⱢ□⁭Ἰ 15 ῃṶὥ 1⁭Ἰ

16 ῃṶὥ 2⁭Ἰ 17 ὥ⁭Ἰ 18 ḕὥⱢ 19 Ӝὥ ᾪ 20 Ɫṇὥ□Ɫ

à Ɫṇὥ Ὥ à қᵔὥ à ►ҳὥ 
   Έ□ 2

à ὥ à қᵔὥ ӛₔԆ

à ὥ ӛₔ à Ḏὥ ӛₔԆ

ₔ

(Bԓ )

ä1 ⁹□⁭Ἰ ä2 ꜛỨ□⁭Ἰ ä3 ḽờ□ 2⁭Ἰ ä4 ḽờ□ 3⁭Ἰ ä5 ₡Ӝ□ 4⁭Ἰ

ä6 ₡Ӝ□ 9⁭Ἰ ä7 ḾῸ ⁭Ἰ ä8 ӛ □ 2⁭Ἰ ä9 ⁭□ 2⁭Ἰ ä10 ⁭□ 5⁭Ἰ

ä11 ṇ

ₔ
±

қ
(C-1±3ԓ )

å ӛ⁹□Ɫ å ▒ □ 1⁭Ἰ å ờ□ 1⁭Ἰדּ å Ὺờṇ å ṇ ṇ

å ḽᵔṇ å ֢ṇ Ȏ  å Ḡꜛὥ

қ

(Dԓ )

â1 Ὥ□ 1⁭Ἰ â2 Ὥ□ 2⁭Ἰ â3 Ὥ□ 3⁭Ἰ â4 Ὥ□ 4⁭Ἰ â5 Ὥ□ 5⁭Ἰ

â6 ἐ⁹ 1⁭Ἰ â7 ἐ⁹ 2⁭Ἰ â8 □ 1⁭Ἰ â9 □ 2⁭Ἰ â10 □ 3⁭Ἰ

â11 □ 4⁭Ἰ â12 □ 5⁭Ἰ â13 □ 6⁭Ἰ â14 □ Ӫ  â15 Ἰ⁹⁭Ἰ

â16 ὸ □ 1⁭Ἰ â17 ὸ □ 2⁭Ἰ â18 ὸ □ 3⁭Ἰ â19 □ Ɫ60) â20 ⁹ □⁭Ἰ

â21  ⁹□⁭Ἰ â22 ӿῇṇ Ӫ  â23 Ԅ ṇ ⁭Ἰ â24  ἐ⁹⁭Ἰ â25 □Ɫ61)

â26 ᵌ Ɫ â27 ᾲ Ɫ â28 ҏờṇ ӛₔԆ â29 Ӝṇ ӛₔԆ62)

*  : Ӱ ,  ᶆῇ, 2022b, 405 דּ 20  ,   ӂ

Ü ԉ  ֠ ᶹ ▒ҏ Ṑ ( ▒ )

<  2> ῼḽ ₒ   ᴖ ӛԄἎ  ”Ἑ

60)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65∼469쪽. 아차산장성은 기존에 조선시대 목장성

으로 비정되어 왔다. 하지만, 구간마다 축조기법이 다른 점, 토루의 규모가 단순

한 목장성으로 보기 힘든 점,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고구려 

남평양과 관련된 유구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61) 아차산성 남벽 및 배수구 내부시설의 중층에서 연화문 수막새 네 점이 출토되었

다. 그중 완형으로 출토된 한 점은 인근의 홍련봉 1보루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

하며, 나머지 세 점은 호로고루 출토품과 동일하다. 아차산성 내에서 백제의 흔

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구려 수막새를 통해 홍련봉 1보루가 존속되던 시점에 

이 지역에도 일단의 고구려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62)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70∼471쪽. 중곡동 고분군은 기존에 조사된 갑총과 

을총이 6세기 후반대 신라 횡혈식 석실묘로 밝혀졌기에 신라 고분군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경기 지역 신라 고분군은 모두 산지에 조성하며, 평지에 자리한 곳

은 중곡동 고분분과 석촌동 고분군이 유일하다. 특히, 하천 주변의 평지에 대단

위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비롯되는데, 능동 출토 금귀걸이를 토대

로 봤을 때 중곡동 고분군이 남평양과 관련된 고구려 고분군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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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Ӱ ,  ᶆῇ, 2022b, 404

<֜Ὡ 3> ῼḽ ₒ  ӛԄἎ  ₔ ḽ

        

  (  3,  2).  10  

( , , , , , , 

, , 1 , )   

63),       .

63)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硏究� 34, 2018. 대전리

산성 주변에서 고구려·신라 기와편이 채집되어 기존에는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조사 결과, 6세기 중후반 경 신라 초축의 흔적들이 확인되었

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대전리산성까지 포함하면 임진강 유역의 고

구려 관방유적 21개소 중 11개소에서 기와가 확인된 셈이다.




